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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, 글로벌 양자컴퓨터 기업 IonQ와 양자인력 양성 및 

산학협력연구 협약 체결

□ 서울대학교는 2024년 2월 8일(목) 세계적인 양자컴퓨터 선도기업인 아이온큐

(IonQ)와 두 건의 업무 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 이번 협약은 서울대학교 내 양

자연구단 및 양자정보과학 교육센터와 각각 진행되었다. 아이온큐는 이온트랩 

방식의 양자 컴퓨팅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2021년 양자컴퓨팅 회사로는 최

초로 뉴욕증시(NYSE)에 상장되었고, 현재까지 Harmony, Aria, Forte 등 다양한 

사양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였으며 2024년에도 성능이 향상된 양자컴퓨터 출시

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는 양자적 세계관을 

이해하고 물리학, 수학, 컴퓨터공학 등의 이공학 지식을 창의적으로 연계하는 양

자융합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

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.

 □ 김정상 아이온큐 CTO는“아이온큐의 양자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세계적

인 교육과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와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

우 기쁘며, 이러한 협력관계가 한국이 미래 양자기술이 주도하는 경제를 선도할 

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김태현 서울대 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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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단 단장은 "글로벌 양자컴퓨터 시장을 선도하는 아이온큐와의 교육 및 연구 

협력은 서울대학교의 양자컴퓨팅 연구 및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

되며, 나아가서는 국내 양자컴퓨팅 분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"이라고 말

했다.

 □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 교류 증진을 통해 산학협력 교육 및 연구

의 질을 향상시키고, 양자정보과학기술 관련 활동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교육, 

공동 연구, 인턴십 등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. 또한 서울대학교 양자정

보과학 교육센터가 추진하는 양자정보과학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

설계 및 성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.

 □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지난 1월 3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대가 양자기술의 

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 이를 위해 지난해 양자 국제협력 연구 및 핵심

인력을 집중 육성하여 양자분야 세계적인 허브가 되겠다는 계획하에‘서울대 양

자연구단’을 신설하였다. 정부의 양자기술 육성 의지와 뜻을 같이하여, 한‧미‧일 

선도대학, 글로벌 기업체와 양자기술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

역량을 강화해 왔다.


